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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련·경총에 노조법 개정 방해·선동 중단 경고
불법파견·손배가압류 소탕단 순회투쟁 마쳐 … 노조법 2·3조 개정 촉구 국회 앞 투쟁

‘금속노조 불법파

견·손배가압류 소탕

단’이 10월 6일 오전 

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

연합회 앞에서 노조법 

2·3조 개정을 반대하는 

자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

벌이며, 전국 순회투쟁 

2주 차 서울 일정을 이

어갔다.

오전 일정을 마친 소

탕단은 ‘노조법 2‧3조 개정 촉구, 

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

주노총 결의대회’에 합류했다.

전경련 앞 금속노조 소탕단 집회

에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

“전경련은 권력에 기대서 부당이득

을 누려온 집단이다”라면서 “더는 

과거처럼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해

가며 이윤을 챙길 생각하지 말라”

라고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전경

련을 규탄했다.

김동성 부위원장은 “전경련은 노

조법 2·3조 개정저지 왜곡선동을 

중단하라”라면서 “민주노총과 금

속노조, 수많은 시민단체, 종교단체, 

진보정당은 2022년 연내에 노조법을 

반드시 개정하겠다”라고 선언했다.

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

노조법 2·3조 개정의 의미를 설명

하면서 자신의 불법에 관대한 자본

과 전경련을 강력하게 규탄했다.

차헌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

스비정규직지회장은 노조법 개정의 

핵심은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우

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

했다.

김경학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

원비정규직지회장은 자본이 버젓이 

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

실을 고발했다.

오전 집회와 국회 앞 선전전을 마

친 소탕단은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

회에 참가했다. 민주노총과 소탕단은 

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

서 약식집회를 열고, 여의도 국회의

사당까지 행진했다.

행진을 마친 집회 참가 노동자들

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‘원청 사용

자성 인정, 손배가압류 금지, 노조법 

2·3조 개정’을 걸고 본대회를 열

었다.

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

회를 여는 대회사를 통해 “노조법

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

하는 법이다. 정작 현실

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

가로막고, 급기야 노동

조합을 파괴하고 있다”

라며 “우리는 노조법 

2·3조를 개정해 헌법이 

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

를 온전히 지키고자 이 

자리에 모였다”라고 목

소리를 높였다.

양경수 위원장은 “노동자들이 투

쟁하지 않으면 노조법 개정은 아득

하게 멀다”라면서 “민주노총은 11

월 12일 10만 서울 집중 총궐기를 

준비하고 있다. 우리 힘으로, 우리 

손으로 지키고 바꾸자. 노동자가 주

인인 세상 만들자”라고 10만 조직

화를 호소했다.

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

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투쟁사에

서 “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들

과 함께 이 땅에서 피 흘리고, 땀 흘

리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조법 개

정을 위해 싸우겠다”라고 결의했다.

이날 저녁 금속노조 소탕단은 서

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

불법파견 판결 지연을 규탄하고, 조

속한 판결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

벌이고 둘째 주 3일 차 일정을 마쳤

다. 소탕단은 7일 대법원 선전전 이

후 해단식으로 투쟁을 마무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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